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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재해관련 경험, 재해간호에 대한 인식과 재해간호 핵심 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함으로
써 재해간호 교육과정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결과, 

전체대상자 중 20.3%가 재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고, 75.6%의 대상자가 재해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간호 인식 정도는 25점 만점에 평균 18.16점이었고, 핵심 수행 능력은 75점 만점에 평균 41.56

점으로 나타났다. 재해간호 인식 정도는 핵심 수행 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155, 

p<.0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재해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수행능력을 반영한 교육내용의 표준화와 재해간호 
영역에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제어 : 재해, 재해간호, 경험, 인식, 핵심 수행능력, 간호학생

Abstract  Disaster Experience, Perception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of Nursing Students. This 
paper was aimed to investigate disaster experience, perception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of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needed for development of disaster nursing program. 172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a department of nursing complet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1, 2012 to December 23, 2012. The result were as follows; The average level of perception about disaster 
nursing was 18.16 out of 25 points, suggesting that they generally perceived disaster nursing as an important 
matter. Core competencies of the subjects on disaster nursing was 41.56 out of 75 points, which was moderate 
for the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about disaster nursing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It is necessary to develop disaster 
nursing program to reflect the needs of the field in Korea.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adequately address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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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금세기 최악의 

재해 중 하나로 기록될 충격적인 사건으로 피해 규모는 

약 232조원으로 추산되며, 자연재해로 인한 전세계 피해 

규모의 60%를 차지했다[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

생하고 있으며 연평균 인명피해는 68명, 재산피해는 1조 

6,582억에 달하고 있다[2]. 이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태풍, 홍수 등의 재해가 더욱 

강력해지고 지진, 쓰나미 등 대규모 재해 발생이 빈번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

고 있는 다양한 재난은 재난정책에 변혁을 가져왔고, 재

난현장에 출동하는 의료진에게도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자성을 촉구하게 되었다[3]. 

재해가 발생되면 대대적인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 전체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4]. 수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생존자뿐만 아니라 구호담당 직

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악화된 생활

환경으로 인한 이차적인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재해건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할 때 간

호사는 의료인력 중 가장 유용한 인력으로 간주되며, 임

상간호와 지역사회간호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지식과 기

술에 재해라는 특별한 상황을 접목하여 새로운 역할 확

대가 기대된다[5]. 이에 관해 International Nursing 

Coalition for Mass Casualty Education(INCMCE)은 간

호사의 재난 준비를 강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간

호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6].

간호사는 재해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지식과 역량

을 획득하고 유지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해 대비 

및 대응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자신이 속한 의

료조직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복구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7]. 국제간호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6)에서도 재난에 대응하는 간호사의 역량을 

제안하였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재난간호역량은 전문간

호사가 아니라 일반간호사들이 재난간호핵심역량을 수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난현장

에는 전문간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이 대상자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3]. 이러한 사실은 재난간호 역

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간의 네트워킹과 연구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외국에서 실시된 간호사의 재해대비와 관련된 연구들

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간호기술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재해를 대비한 간호사들의 인식 향상, 

표준화된 핵심역량 개발 및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8,9,10]. 이러한 노력과 발맞추어 재난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노력은 연구뿐 아니라 정규 교육과

정에 재난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고 특히 의료인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

한 간호학생이 재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강조하며[11] 간호학생

을 대상으로 한 재해간호 연구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학생의 재해간호에 대한 인식[12]

과 대비상태를 파악[13]하는 한편 학부과정의 재해간호 

역량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14,15]

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재해간호 연구는 아직까

지 소수에 불과하며 연구대상자나 주제의 선택도 제한적

이다. 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6,17,18,19]가 시

행되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현장에서 간호사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

우는 강경희 등[20]의 연구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재해 상황에 대한 간호학생의 적

절한 대응을 유도하는데 기여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간호학생이 재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재해훈련에 참

여하도록 권고하는 것에서부터 재해에 대한 준비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다[11]. 그러

나 WHO와 ICN 등의 국제기구에서 간호학부과정의 졸

업생들이 재해 구조 활동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

지 않음을 지적한 것[15]은 재해간호는 간호학부 교육과

정에 필수과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간호학생이 개인, 가족 그리고 간호학교 수준

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재해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파

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13].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간호학생의 재해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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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해간

호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재해관련 경험, 재해에 대한 인식 

및 재해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학

생의 재해간호에 대한 인식 향상과 재해간호 교육과정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간호대학의 2, 3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재해관련 경험, 재해간호에 대한 인식과 재해

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재해간호 교육

과정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학생의 재해관련 경험 및 재해간호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학생의 재해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학생의 재해간호에 대한 인식과 재해간호 핵심수

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재해경험, 재해간호에 대한 인

식 및 핵심 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출에 의해 D광역시에 위치한 일 대

학 간호과 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유

의수준 .05, 검정력 80.0%, 일원 분산 분석 이용 시 효과

크기 0.25일 때 산출한 연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158명

이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2문항, 재해 및 재해 간호에 대한 경

험과 인식 12문항, 재해 간호 핵심 수행 능력 15 문항을 

포함하여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 재해 및 재해 간호에 대한 경험과 인식

재해와 재해 간호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및 인식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노지영[18]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재해 관련 경험 특성에 

대한 명목 척도의 10개 문항과 재해 인식정도에 대한 

Likert형 5점 척도의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재해 인

식 정도는 재해에 관한 심각성 인식 정도와 재해 간호 교

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로 두 문항의 점수를 곱한 값

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해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 재해 간호 핵심수행능력 측정도구

재해 간호 핵심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간호협

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6)에서 발표한 재

해 간호 수행 능력(ICN frame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과 2003년 Wisconsin Health Alert Network

에서 개발한 44개 문항의 Emergency Preparedness 

Questionnaire(EPIQ)를 기반으로 노지영[18]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형 5

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보통이

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으로 점수화하였다. 총점은 15-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재해 간호에 대한 핵심 수행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노지영[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4였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0의 신뢰도를 나

타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및 기간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12월 1일부터 12월 23

일까지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는 응답완료 후 즉시 수거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이 이해

가 되지 않거나 연구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문의할 수 

있도록 설문지 표지에 연구자의 유선 연락처를 제공하였

다. 총 176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올바르게 응답하지 

않은 4부를 제외하고 최종 172부를 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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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aster experiences(N=172)

Variables N %

Experience

disaster

Yes 35 20.3

No 137 79.7

Experience

provided

disaster related 

information

Yes 118 68.6

No 54 31.4

Ssource of

information

Internet 30 19.7

Books 3 2.0

Friends, colleagues etc 7 4.6

Classroom, workshop, seminars etc 65 42.8

TV, radio 39 25.7

Cell phone message 6 3.9

Others 2 1.3

Experience of

disaster

training

Yes 130 75.6

No 42 24.4

Need for

disaster

training

Yes 148 86.0

No 24 14.0

Desire subject　

Evacuation drill for fire 79 39.5

Evacuation drill for earthquake 41 20.5

Evacuation drill for war 17 8.5

Disaster confrontation drill on

subway
36 18.0

Evacuation drill for fire explosion 23 11.5

Others 4 2.0

Emergency drill
Yes 145 84.3

No 27 15.7

Experience Yes 15 8.7

본 설문지는 자가 보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완

료에 걸리는 시간은 5-10분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PC 17.0 program을 이

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해 관련 경험 특성, 

재해간호 인식정도와 핵심 수행능력은 빈도, 백분율, 평

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해

간호에 대한 인식 및 핵심수행능력은 independent t-test

로 분석하였고 재해간호에 대한 인식정도와 핵심수행능

력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간호학생을 편의표출에 의해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

상자의 89%가 여성이었고 학년별로는 2학년 85명

(49.4%), 3학년 87명(50.6%)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N=172)

Variables N %

Gender
F 153 89.0

M 19 11.0

Grade
2 85 49.4

3 87 50.6

3.1.2 재해관련 경험

대상자들의 재해관련 경험에 관한 특성은 <Table 2>

와 같다. 전체대상자 중 35명(20.3%)만이 재해를 직접 경

험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18명

(68.6%)이 재해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강연/회의/세미나/워크숍을 통해 재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65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문헌은 3명(2%)으로 가장 적었다. 130명(75.6%)

이 재해관련 교육 경험이 있으며 148명(86%)이 재해 간

호와 관련된 교육 기회가 주어질 경우 참여 의사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원하는 교육내용으로는 화재대피훈련 79

명(39.5%), 지진대피훈련 41명(20.5%) 순으로 나타났다. 

145명(84.3%)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고, 15명(8.7%)이 

재해 지역 방문 경험이 있으며 20명(11.6%)이 동아리나 

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150명(87.2%)이 재해 발생 시 재해간호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Disaster Experience, Perception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61

visiting

disaster area　

No 156 90.7

Don't know 1 .6

Willing to

participate

medical service　

Yes 20 11.6

No 152 88.4

Willing to

participate

disaster

nursing

Yes 150 87.2

No 22 12.8

3.2 대상자의 재해간호 인식 정도와 핵심 수

행 능력

3.2.1 재해간호 인식 정도

대상자들의 재해간호 인식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재해에 관한 심각성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10(± 

0.88)점이었고, 재해 간호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는 4.34(± 0.74)점으로 나타났다. 129명(75%)의 대상자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응답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

으며, 재해 간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인식 정도에 대해서

도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84명(48.8%)으

로 나타났다. 총 재해간호 인식정도(심각성 인식 정도와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의 두 문항의 점수를 곱한 

값)는 25점 만점에 평균 18.16(±5.851)점이었다.

<Table 3> Perception about disaster nursing

Variables N % M SD

Seriousness for 

disaster

Nothing to do 

with anything
0　 　0

4.10 0.88　

Nothing to do 

with me
8 4.70

It does not 

matter
35 20.30

Can happen 61 35.50

Exactly can 

happen
68 39.50

Total 172 100

Importance 

disaster nursing 

education　

Does not 

important at all
0 0

4.34　0.74

Does not 

important
2 1.20

It does not 

matter
21 12.20

Important 65 37.80

Very important 84 48.80

Total 172 100

Perception about disaster nursing 18.16±5.85

3.2.2 재해간호 핵심수행능력

대상자의 핵심 간호 수행 능력은 <Table 4>와 같다. 

핵심 간호 수행 능력은 75점 만점에 평균 41.56(±7.47)점, 

각 문항 당 평균은 5점 만점에 2.78(±0.77) 점으로 나타나 

간호학생의 재해 간호핵심 수행 능력은 보통 정도의 수

준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재해 발

생 시 의료진이 하는 임무에 대해 알고 있다’가 3.32점(± 

0.7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해 발생 시 일반적

인 대처요령을 알고 있다.’가 3.10점(±0.7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 학교의 재해 관련 지침에 대해 알고 

있다.’는 1.98점(± 0.6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Table 4> Core competency on disaster
nursing(N=172)

Items M SD

I know general tips to cope with the event of a 

disaster
3.10 0.71 

Basic first aid can be in the event of a disaster 2.98 0.69 

I know about the mission of the medical staff in 

the event of a disaster
3.32 0.75 

I knows the current our school's disaster-related 

guidelines
1.98 0.68 

I know our community's health care system & can 

play a role of nurs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2.53 0.78 

I can manage the disaster scene with systematic 

assessment, supervision, and reporting as a nurse
2.47 0.71 

I can perform nursing according to triage 2.66 0.74 

I can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situations of 

subjects and assess nursing problem 
2.90 0.80 

I know about the procedure to record the nursing 

document in the event of a disaster
2.44 0.79 

I'm aware of the procedures to pass the 

information to other health professionals in the 

event of a disaster

2.70 0.88 

I can collect the information & share the 

information effectively with health professionals
2.81 0.82 

I can work effectively in conjunction with key 

partners to work together for disaster preparedness
2.95 0.77 

I can provide appropriate psychological support to 

all related subjects with disaster
3.09 0.84 

I can provide health counseling / education on 

long-term effects of the disaster to people with 

disaster

2.84 0.80 

I can provide appropriate nursing for sensitive or 

vulnerable group in the event of a disaster
2.90 0.76 

Mean per item 2.78 0.77 

Total competency 41.56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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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M SD t p

experience 

disaster

Yes 35 44.83 7.40
2.97　 .00*　

No 137 40.72 7.28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해간호 

인식과 핵심 수행 능력

 3.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해간호 인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들의 재해간호 인식 정도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재해 인식 

정도는 3학년에 비해 2학년이 재해간호에 대한 인식정도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3, p=.03).

<Table 5> perception about disaster nurs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Variables N M SD t p

gender
F 153 18.48 5.62

2.02 .05
M 19 15.63 7.13

grade
2 85 19.12 6.29

2.13 .03
3 87 17.23 5.25

 

3.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 수행 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들의 재해간호에 대한 핵

심수행능력의 차이는 <Table 6>와 같다. 핵심 수행 능력

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Variables N M SD t p

gender
F 153 41.63 7.64

.34 .73　
M 19 41.00 6.10

Grade
2 85 41.22 7.88

-.58 .56　
3 87 41.89 7.07

 

3.4 대상자의 재해관련 경험에 따른 재해간호 

인식과 핵심 수행 능력

3.4.1 재해관련 경험에 따른 재해간호 인식

재해관련 경험에 따른 재해간호 인식 정도는 <Table 

7>과 같다. 재해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대상자(t= 3.07, 

p=.00), 재해 간호와 관련된 교육에 참여 의사가 있는 대

상자(t= 2.47, p=.02),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응답자

(t=2.08, p=.04)와 재해간호 활동 참여의향이 있는 대상자

(t=2.64, p=.01)의 재해간호 인식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7> perception about disaster nursing 
according to disaster related 
experience (N=172)

Variables N M SD t p

experience 

disaster　

Yes 35 18.63 5.26
.53　 .60

No 137 18.04 6.00

Experience 

provided 

disaster related 

information

Yes 118 18.65 5.59

1.63　 .11　

No 54 17.09 6.31

experience of 

disaster 

training

Yes 130 18.92 5.75

3.07　 .00
*

No 42 15.81 5.59

need for 

disaster 

training

Yes 148 18.58 5.82

2.47 .02*

No 24 15.58 5.45

Emergency 

drill

　

Yes 145 18.56 5.79

2.08　 .04*　
No 27 16.04 5.81

Experience 

visiting 

disaster area　

Yes 15 18.20 5.63

.03　 .97

No 156 18.15 5.91

Willing to 

participate 

medical service

Yes 20 19.10 5.40

.76　 .45　

No 152 18.04 5.91

Willing to 

participate 

disaster 

nursing

Yes 150 18.61 5.79

2.64　 .01
*
　

No 22 15.14 5.45

* p<.05

3.4.2 재해관련 경험에 따른 핵심 수행 능력 

재해관련 경험에 따른 핵심 수행능력 정도는 <Table 

8>와 같다. 최근 재해지역을 방문한 경험(t=2.46, p=.02), 

재해 경험 및 목격(t=2.97, p=.00), 응급처치교육 경험

(t=2.16, p=.03)과 재해 간호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t=2.30, p=.02)의 핵심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Core competency on disaster 
nursing according to disaster 
related experience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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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provided 

disaster related 

information

Yes 118 42.03 7.82

1.22　 .23　

No 54 40.54 6.59

experience of 

disaster training　

Yes 130 41.91 7.50
1.08　 .28　

No 42 40.48 7.37

need for disaster 

training

Yes 148 41.43 7.53
-.58 .57　

No 24 42.38 7.16

Emergency drill

　　

Yes 145 42.08 7.24
2.16　 .03

*
　

No 27 38.74 8.18

Experience 

visiting disaster 

area　

Yes 15 46.07 6.90
2.46 .02

*

No 156 41.18 7.39

　Willing to 

participate 

medical service

Yes 20 42.75 7.39

.76　 .45　
No 152 41.40 7.49

Willing to 

participate 

disaster nursing

Yes 150 42.05 7.33
2.30 .02*　

No 22 38.18 7.69

* p<.05

3.5 재해 인식 정도와 핵심 수행 능력 정도 

간의 관계

재해간호 인식 정도와 핵심 수행 능력 정도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재해 간호 인

식 정도는 핵심 수행 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r=.16, p<.05). 

또한 재해간호 인식의 하위 개념인 재해 심각성 인식정

도와 재해 간호 교육 중요성에 대해 인식 정도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가져서 재해에 대해 심각하게 느낄수록 

재해 간호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r=.56, p<.00).

<Table 9>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about disaster nursing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N=172)

Variables
Core 

competency

perception 

about disaster 

nursing

Importance of 

disaster nursing 

education

Seriousness for 

disaster

.14

(.07)

.91**

(.00)

.56**

(.00)

Importance of 

disaster nursing 

education

.13

(.09)

.84**

(.00)
　

perception 

about disaster 

nursing

.16*

(.04)
　

　

　

*
 p<.05, 

**
 p<.00

4. 논의

본 연구 대상자 중 79.7%는 재해에 대한 경험이 없고, 

8.7%만이 재해 지역 방문 경험이 있으며, 동아리나 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도 11.6%에 불

과하였다. 그러나 전체 대상자의 87.2%가 재해 발생 시 

재해간호 참여의사가 있으며 86%가 재해 간호와 관련된 

교육에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18,20]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간호학생들은 재해에 대

한 실제 경험에 관계없이 재해간호 활동과 재해간호 교

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화재대피훈련이 39.5%, 지진대

피훈련이 20.5%, 지하철재난대응훈련 18%, 화재폭발대

비훈련 11.5%. 전시대피훈련 8.5% 순으로 나타나 선행연

구[20]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나 

가까운 일본과 중국 등에서 최근 발생했던 재해의 영향

으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되며, 재해 관련 교육 시 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수업/강연/회의/세미나/워크숍

(42.8%)을 통해 재해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대중매체(25.7%)와 인터넷(19.7%)을 통한 경우

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중 75.6%가 

‘응급 및 재해간호’ 과정을 이수하였고, 20대 연령층으로

서 대중매체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헌을 통해 재해관련 정

보를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2%에 불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들은 재해에 대한 정보

를 주로 강의시간에 교재를 통해 접한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따라서 재해간호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소개

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재해간호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개발과 접근성 

제고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해에 대한 인식 정도는 18.61로 이는 25점 만점의 

74.4%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또한 재해에 대한 인식의 

하위 영역인 재해의 심각성 인식과 재해간호 교육에 대

한 중요성 인식 모두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노지영[18]의 연구에서 14.82(25점 만점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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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나타났고, 간호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경희 등[20]의 연구에서는 만점의 63.1%에 해당되

는 재해대비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와 대상자의 

79.7%가 재해경험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본 연구 대

상자의 재해에 대한 관심과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응급 및 재해간

호학’을 이수한 학생이 75.6%로 수업을 통해 재해와 재

해간호의 중요성을 학습한 효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이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로써 

재해간호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의학, 재난간호 

교과목이 정규 교육과정에 독립 교과목으로 포함되어 있

는 학교는 12개(12.9%)로[21] 그 수가 드물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개인적인 요구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개인의 재난대비 능력을 향상시

킬 뿐 아니라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지

식은 세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면한 문제를 해

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미래의 잠재

적인 재난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간호학과 학생

들에게 재해관련 교과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20].

재해간호 인식 정도를 일반적 특성 및 재해관련 경험 

특성과 비교한 결과, 2학년 그룹, 재해 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재해 간호와 관련된 교육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재해간호 활동 참

여의향이 있는 대상자의 재해간호에 대한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문대학 간호과 2학년과 3학년 학생으로 2학년 2학기 

교육과정에서 ‘응급 및 재해간호학’을 이수한 학생이 

75.6%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해간호교육 경험이 재해간

호 인식에 중요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

료수집 당시 재해간호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던 2학년

의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교육의 효과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지식과 술

기는 교육을 한 번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접할 

기회가 없으면 교육효과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22] 간호사가 된 이후에도 재교육을 통해 재해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French 등[20]에 따

르면 재해교육은 일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반복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재해 간호 수행 능력 정도는 75점 

만점에 41.56점, 문항별 평균은 5점 만점에 2.78점으로 보

통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대상의 선행

연구에서 75점 만점에 평균 40.82, 문항별 평균 2.73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

들이 재해간호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재해간호 수행능력에 대한 인

식 정도를 측정한 것이며 자가보고이기 때문에 실제 수

행 능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Chan 등[14]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학생들은 스스로를 재해간호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감독(supervision)이 이루어지는 상황

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간호학생들

이 재해간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본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재해 발생 시 의료진이 하는 임무에 대

해 알고 있다’가 3.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

해 발생 시 일반적인 대처요령을 알고 있다.’가 3.10점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응급 및 재

해간호 과목 수강 경험을 가지고 있어 재해의 각 단계에

서 간호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학습한 이후이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현재 우리 학교의 재해 관련 

지침에 대해 알고 있다.’는 1.98점(± 0.68)점으로 가장 낮

은 점수를 보였는데, 선행연구[18]에서 간호사들도 소속

기관의 재해관련 지침에 대해 대부분 들어보지 못하였거

나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간호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나 간호교육프

로그램의 재해대비계획을 모르고 있으며[13],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인식과 모의재난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다는 지적[12]과 유사한 내용이다. 재해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과 해당 지역사회의 

재난대비 계획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Joint Commission(2010)은 모든 병원이 내부 및 외부 재

해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

며, 모든 직원은 재해대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모든 직원이 재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0]. 우

리나라의 경우 소방방재청에서 일반 주민을 위한 ‘대국

민 재난대비 30분 계획’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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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침서(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2010)의 경우 

병원 내부 재해와 외부 재해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독립

적인 재해관리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20]. 따라서 

각 기관의 재해관련 지침을 개발하여 구성원에게 홍보하

고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문항은 ‘재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당사

자들에게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3.09)였는데 

선행연구[18]에서도 심리적 지원에 대한 수행능력이 높

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지지는 2009년 ICN에

서 제시한 10가지 재해간호능력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

며[6] 재해피해자의 간호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는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효과

적인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재해와 관련된 개인적, 

감정적, 사회적 역동을 이해하고 생존자의 적응적 대처

를 조력할 수 있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3]. 따라

서 간호학생의 재해간호 교육에서도 심리적 지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신간호학에서도 재해피해자

의 심리적 지지를 다루고 있으나 주로 PTSD에 집중하여 

있으므로 최근의 추세인 복원력과 긍정적인 적응에 대한 

강조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재해 관련 경험 

특성과 재해간호 핵심 수행능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

근 재해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재해를 경험

하였거나 목격한 간호학생들의 재해간호 핵심 수행 능력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의 심각성

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재해

간호 교육에서 재해의 심각성을 강조함으로써 핵심 수행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해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핵심 수행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

생들이 받았던 재해간호 교육의 내용과 핵심 수행능력의 

설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설문 문항 중 학교의 재해관련지침, 재해 상황 시 제

공된 간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는 절차, 재해 발생 시 

중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다른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전

달하는 절차,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정보 수집과 공유 등

의 내용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핵심 수행능력을 측정한 도구가 ICN에서 개발한 

재해간호수행능력을 기초로 개발된 것임을 감안할 때 재

해간호 교육에 위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재해간호 핵심수행능력을 반영

한 재해간호 교육내용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는 현장

밀착형 인재 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대학교육 목

표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행연구[20]에 따르면 간

호교육계는 재난교육에 대한 현장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간호교육자들의 재해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

화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재해간호 교육 프로

그램의 내용이 대부분 실무에 근거한 것이기 보다는 이

론에 치우친 것이라고 하였다[15]. 더욱이 교육자의 재난

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그 학생들의 준비 또한 보장 

될 수 없다. 따라서 간호교육자들의 재해에 대한 대비, 인

식 변화와 실무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

되어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해 간호 핵심 수행 능력 정도는 재해에 대한 인식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선행연구[1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재해간호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핵심 수행 능력 정도가 높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의 재해간호 교육 

시 재해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재해간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해간호에 

대한 인식 정도는 재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와 재해

간호 교육 중요성 인식 정도를 곱한 것이다. 따라서 재해

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해간호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재해관련 경험, 재해간호에 대

한 인식과 재해간호 핵심 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재해간호 교육과정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대상자는 

편의표출에 의해 일 대학 간호과 학생 172명으로 하였고 

2012년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대상자 중 35명(20.3%)이 재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8명

(68.6%)이 재해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고, 재해관련 

정보제공 경로는 수업/강연/회의/세미나/워크숍이 65명

(42.8%)으로 가장 많았고, 문헌은 3명(2%)으로 낮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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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차지하였다. 130명(75.6%)의 대상자가 재해관련 교

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해 간호와 관련된 교

육 기회가 주어질 경우 148명(86%)이 참여 의사가 있었

으며, 원하는 교육내용은 화재대피훈련(79명, 39.5%), 지

진대피훈련 (41명, 20.5%) 순으로 나타났다. 145명(84.3%)

의 대상자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으며 15명(8.7%)의 대

상자가 재해 지역 방문 경험이 있었고, 20명(11.6%)의 대

상자가 동아리나 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명(87.2%)의 대상자가 재해 발생 시 

재해간호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재해간호 인식 정도는 25점 만점에 평균 

18.16점이었다. 하위영역인 재해에 관한 심각성 인식 정

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10점이었고, 재해 간호 교육에 대

한 중요성 인식 정도는 4.34(± 0.74)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핵심 간호 수행 능력은 75점 만점에 평균 

41.56(±7.469)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보면 ‘재해 발생 

시 의료진이 하는 임무에 대해 알고 있다’가 3.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해 발생 시 일반적인 

대처요령을 알고 있다.’가 3.1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

면 ‘현재 우리 학교의 재해 관련 지침에 대해 알고 있다.’

는 1.98점(±0.6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재해 간호 인식 정도는 핵심 수행 능력과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r=.155, 

p<.0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간호학 교육과정 내에 재해간호 교과목이 필수과정

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재해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수행능력을 반영한 교육내용의 표준화가 필요

하다. 

▪재해간호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이 병행되어

야 한다.

▪재해간호 영역에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를 위해서 

간호교육자의 재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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